
 

NPO JARA 총회, 외국인 인재 육성 

사업을 실시  다카하시(髙橋) 이사

장 외 재임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사업 연합

(NPO JARA)은 최근,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

央区)에서 ‘제14회 통상 총회’를 개최하였

다. 10월 하순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아시아 자동차 환경 포럼(AAEF) 2018’의 개최 

지원 등을 축으로 하는 2018년도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개선에서는, 다카하시 사토시

(髙橋 敏) 이사장 이하, 모든 임원이 재임되었

다.  

2018년도의 사업 계획에서는, AAEF2018의 

개최 지원을 비롯하여 자동차 산업 영어 세미

나의 실시와 외국인 인재 연구 사업 등을 실시

한다. 특히, 해외와의 연계는 AAEF의 장을 통

하여 아시아 각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맺는다. 

나아가, 해외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국인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시행을 검토하

는 등, 자동차 재활용 업계의 인재 부족 문제

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대처해 나아갈 생각

을 표명하였다. 

다카하시 이사장은 “JARA를 설립하여, 해

외에 있는 단체와 제휴 후, 해외의 불법 투기 

차량 조사 등의 활동을 해 온 점에서, 각 방면

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많

은 일본 차가 해외에서 달리고 있다. 국내외에

서 자원과 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해, 회원 간

에서 협력해 가면서 대처해 나아가고 싶다.”

라고 신년도의 포부를 밝혔다. 

임원 체제는 다음과 같다(경칭 생략). 

▽이사장＝다카하시 사토시(髙橋 敏)▽부이

사장＝고우코 미노루(郷古 実)▽전무 이사＝기

타지마 소쇼(北島 宗尚)▽상무 이사＝핫토리 

아쓰시(服部 厚司)▽이사＝마쓰바라 마사카즈

(松原 正和), 가모시타 지로(鴨下 治郎), 지바 기

쿠오(千葉 菊雄), 이토 마사노부(伊東 正展), 오

노 도모히로(小野 朝浩), 지카마쓰 도모히로(近

松 利浩), 다부치 요이치(田淵 洋一)▽감사＝다

카마쓰 우몬(高松 右門), 사이토 미쓰구(齊藤 

貢) (일간 자동차신문 6월 14일) 

ELV기구, 리협이 조직 통

합으로, ‘굳건한 업계’

를 위해  임원 26명 체제 

2019년 3월 발표 

‘굳건한 업계를 위해’―. 일본 

ELV 리사이클 기구(ELV기구, 사카

이 야스오(酒井 康雄) 대표이사)

와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협

의회(리협, 구리하라 히로유키(栗

原 裕之) 대표이사)와의 조직 통합이 본격적으

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ELV기구가 13일에 열린 

‘2018년도 정기 사원 총회’에서, 리협의 임

원 13명을 이사로 맞이하여, 총 26명의 임원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심의, 승인되었다. 자동

차 산업이 직면하는 100년에 1번이라는 대변혁 

시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자동차 재활용 업

계로 파급된다. 재활용 업계가 지속적인 발전

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두 단체를 단

일화하여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것

이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협의를 거듭하여 

2019년 3월에 새로운 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체업과 부품 유통업이란 두 단체 

ELV기구는, 자동차 재활용에 종사하는 사업자

의 전국 조직으로서 2000년 4월에 ‘일본 ELV 

리사이클 추진 협의회’가 발족. 자동차 리사

이클법이 시행된 2005년 4월에 현재의 이름으

로 개칭하였다. 각 도도부현의 자동차 재활용 

관련의 협동조합과 협의회 등의 지역 단체로 

구성된다. 재활용 업계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동차 리사이클사 제도의 인정 사업 등 폭넓

은 사업 활동을 전개한다. 

 리협은, 재사용 부품과 리빌트 부품의 유통

에 관련하는 전국의 사업자 단체 조직으로서, 

1995년 11월에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판매

단체 협의회를 발족. 2010년 11월에 현재의 이

름으로 개칭하였다. 현재, 전국의 11단체 505

사로 구성된다. 재활용 부품 유통의 활성화와 

이용 촉진 등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두 단체의 합류는 행정과 재활용 업계의 요

청이며, 업계 단일화에 대해서는 7, 8년 전부

터 존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자동차 재활용업’‘자동차 해체

업’등으로 불리지만, 고철 등의 원자재 판매

를 중심으로 한 결과, 리협 가맹 사업자로 대

표되는 중고 부품 판매에 무게를 둔다는 점 등

으로 그 업계 형태가 다양하며, 게다가 100명

을 넘는 종업원 규모의 사업자로부터 가업적 

사업자(家業的 事業者)까지라는 사업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단체에 소속

하는 사업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

다.  

 업계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된 것은, 

사용 후 자동차의 구매 가격의 고공 행진과 재

활용 부품의 수송 비용의 상승, 불안정한 원자

재 시세 등, 재활용 업계를 둘러싼 과제는 해

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용 후 자동차의 인수 대수의 감소와 전동차

로 대표되는 재활용 기술의 정보 입수와 기술

력 향상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 100년에 한 번이라는 대변혁기가 자동

차 산업에 밀려드는 가운데 “재활용 업계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정보를 입수하거나 분

석하거나, 발신해 나가는 것이 만족스럽게 이

루어지지 않게 된다. 차세대 자동차의 등장이 

시대의 요청이라면 적절히 처리하는 것도 사회

의 요청. 이에 대응하는 체제 만들기를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사카이 대표이사)라

는 위기감도 있다. 

 ■회원 확대로 존재감을  

 ELV기구는 2018년도의 사업 계획으로 ‘자동

차 재활용 업계 단일화’를 내걸었다. 리협과

의 조직 통합 합의를 승인받아, 회원의 확대,

조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 사카이 

대표 이사는 사원 총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총회 개최 후에 ELV기구의 이사를 소개 합류를 위한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뎠다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재활용 업계, 그리고 

ELV기구도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리협과의 조직 통합을 강력

하게 추진해 나갈 의향을 표명했다. 조직 통

합을 위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집

행부와 26명 이사 가운데, ELV기구 6명과 리

협 6명으로 총 12명이 상임 임원을 겸무하는 

것도 결정했다 

또한, 조직 통합을 위한 사업 기반을 공고

히 하기 위해,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부제(支部制) 도입을 결정했다. 지부제의 

도입으로, 모든 해체 사업자가 평등하게 참가 

가능한 구조를 구축한다. 현재, ELV기구에 가

맹하지 않은 곳은 9부현(府県)으로, 앞으로, 

미가맹 현(県)을 해소해 나가며, 모든 도도부

현에서의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ELV기구의 회원은 500사를 밑돌고 있는 것이 

실정. 자동차 재활용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서, 목표 회원 수는 1천 사를 내걸었다. 

■조기의 합의 형성을 

2020년의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재검토 논

의와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 재활용 부품의 

활용 촉진에 대응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발밑에서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의 영향

이 우려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봄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킬 계

획이다. 드디어 해체업과 유통업의 틀을 넘은 

대동단결을 실현하게 되는데, 서로 간의 의견

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많아, 남

은 시간에 조기의 합의 형성을 기대하고 싶

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21일)                        

JARA 그룹・(주)JARA 주최로 도입 

연수회 개최 
 JARA 그룹・(주)JARA 주최의 제13회 도입 

연수회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아이

치현 오카자키시(愛知県 岡崎市)의  아이치현 

청년의집(愛知県 青年の家)에서 개최되어, 

JARA 회원과 제휴처인 리빌트 메이커 등 24사 

39명의 연수생이 참가했다. 

  개회식에서 JARA 그룹의 도몬 유키요시(土

門 志吉) 회장은 “이번 참가자는, 담당하는 

업무도 다르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 베테랑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다. 더 나은 연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고정 관념은 버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연수생을 격려. 이어서 

(주) JARA의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은 “내용도 기존으로부터 다소 변화하고 있

지만, 본질이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뀌지 않

았다. 선입견을 품지 않은 본래의 자기 자신

이 되어, 3일간을 값진 시간으로 만들지 그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본 연수회는, 지금까지 개최되어 온 ‘기초 

연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 이번에는 기

초 연수회의 흐름을 참작하면서도, 외부 강사

를 초빙하여 매너 연수나 자동차 기초 지식 

세미나라는 지식 도입 부분에서, 한층 더 커

리큘럼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되었다. 연수

생은, 사회인으로의 매너와 자동차 리사이클

러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단체 행동을 통해 

배우며, 또한 자기 분석을 하는 가운데에서 

과제를 발견하여 개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배웠다.  

（(주) JARA 홍보） 

3R추진협, 히다텍크가 사례 설명  

우수3R 추진활동을 발표 
 감량화·재사용·재활용 추진 협의회(3R 추

진 협의회)는 5일, 기계진흥회관(도쿄도 미나

토구(東京都 港区))에서 ‘2018년도 우수 3R 

추진 활동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2017년도 감량화·재사용·재활용 추진 

공 로자 등 표창’에서 환경대신상을 수상한 

히다텍크((HIDATEC Co.Ltd,)의 히다 고이치

(飛田 剛一) 사장, 니가타현 조에쓰시(新潟県 

上越市)) 등이 대처 사례를 발표하였다.  

  히다텍크는 ‘사용 후 자동차에 있어 3R 활

동’에 대해 강연했다. 동사는 분쇄기 먼지

(ASR)가 발생하지 않는‘전부 재자원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입고한 자동차에 거의 100%

를 전부 재자원화하고 있다는 점이 평가되어 

수상에 이르렀다. 사카이 사토루(酒井 悟) 관

리 부장은 “ASR를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

며, 멀리까지 운반하는 등의 시간이 걸린

다.”라는 업계의 배경에 관해 설명. 전부 재

자원화에서 고철 등을 전기로에서 용해하여 

철근으로 재가공하는 것으로, 자동차 재활용 

비율은 99%가 넘고 있는 상황을 해설하였다. 

동사는 ‘우수 전부 재자원화 사업소’로 12

년 연속으로 전국 상위 10위에 들어갔다. 앞

으로도 전부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자

원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7일) 

환경성, 경량화・고강도 목표로 하

는 나노 셀룰로오스 자동차 프로젝

트의 성과 보고회 
 환경성은 6일, 식물에서 유래한 차세대 소

재‘셀룰로오스 나노 섬유(CNF)’를 활용한 

경량·고강도인 자동차 부품의 실현에 대응하

는 ‘NCV (나노 셀룰로오스 자동차) 프로젝

트’의 성과 보고회를 도내에서 개최했다. 

CNF를 재료로 사용하여 시험적으로 만든 외장 

부품 등을 토요타‘86’에 장착하여 전시하

며, 자동차 분야에서 CNF 활용 가능성을 구체

적으로 보여 주었다. 앞으로, 연구·개발 성

과를 집약한 콘셉트카를 제작하여, 올가을의 

‘도쿄 모터쇼’에서 공개한다.  

 시험적으로 만든 부품은 가나자와공업대학

(金沢工業大学)이 보닛, 리소 공업(利昌 工

業)이 트렁크 리드, 아이신 정기(Aisin Seiki 

Co., Ltd.)가 흡입 매니포울드, 토요타방직

(トヨタ紡織)이 도어 트림을 각각 담당하여 

제작하였다. CNF를 수지 재료에 배합한 소재

에서 부품을 만들어 생산성과 강도, 내열성 

등을 검증하며, 성능·품질 개선에 임했다. 

CNF 연구의 일인자이자, 이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 기관을 맡고 있는 교토대학 생존권연구

소(京都大学 生存圏研究所)의 야노 히로유키

(矢野 浩之) 교수는 “2000 년쯤에 연구를 본

격화한 CNF가 마침내 자동차 부품으로 그 모

습을 갖추었다. 앞으로는 식물 유래로 지구 

환경에 친화적인 CNF의 특징을 살린 자동차 

만들기를 콘셉트카로 발신한다.”라고 말하

며, CNF제 부품 실용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NCV 프로젝트는 2016년 10월에 시작. 자동차 부품의 

공급 업체와 연구 기관, 대학 등 21 기관이 참가하

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6월 7일) 

 

시험적으로 만든 부품을 장착한 ‘86’.콘셉트카 제작은 

토요타 커스터마이징 & 디벨로프먼트  (Toyota  

Customizing & Development  Co.,Ltd.)가 담당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5월 

2,302 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

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

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

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

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